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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3년 1월 25일(수)
총 2매

담당
부서 자연재난과 담당자

∙자연재난팀장 김형석 ☎440-3351
∙담당자 윤태웅 ☎440-3352

사진(이미지) □ 없음  ▣ 있음 참고자료 ▣ 없음  □ 있음

보 도 시 점  배포 즉시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인천시, 대설 대비 장비 190대 동원해 제설작업 만전
- 1.25일 18시 비상근무 1단계 돌입, 시 및 군·구 1천2백여 명 비상근무 -

- 대로·언덕길·교량 등 제설작업 집중, 시민 안전사고 등 유의 당부 -

인천광역시(시장 유정복)는 1월 25일 늦은 밤부터 많은 눈이 내릴 것

으로 예상됨에 따라 비상근무에 돌입하는 한편, 시민 불편 최소화를 

위해 장비·자재·인력을 총동원해 제설작업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라

고 밝혔다.

1월 25일 오전 10시 30분을 기해 인천지역에 대설 예비특보가 발표된 

가운데, 기상청 일기예보에 따르면 2~7㎝의 적설이 예상되고 많은 곳

은 10㎝ 이상의 폭설이 내릴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. 특히, 올겨울 들

어 가장 추운 한파가 겹쳐 도로 및 대기 중의 기온이 낮아짐에 따

라 내린 눈이 그대로 도로에 결빙돼 26일 출근길에 시민 불편이 클 

것으로 예상된다.

시는 강설에 대비해 25일 오후 6시를 기해 재난안전대책본부 비상근

무 1단계를 발령하고, 시와 군·구 인력 1,200여 명으로 하여금 비상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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상황근무에 임하도록 했다.

특히, 폭설로 인한 출근길 등의 교통 대란을 대비해 1월 25일 밤 9시

부터 제설장비 190대와 인력 470여 명을 동원해 염화칼슘 살포 등 사

전 제설작업을 실시할 예정이다.

또,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고자 적설량을 예의주시하면서 염화칼슘 및 

친환경 제설제 살포량을 조절하는 등 본격적인 제설작업을 벌일 방

침이다. 아울러, 대로와 언덕길, 결빙구간, 교량 등 취약 도로에 대한 

제설작업을 신속히 마무리하는 한편, 만일의 재난 사고에도 적극 대

비할 계획이다.

박병근 시 시민안전본부장은 “시민들께서는 26일 출근 시 대중교통

을 적극 이용해 주시고, 특히, 시설물 피해와 낙상 등 안전사고가 발

생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와 함께 외출을 자제해 주실 것을 당부드

린다”고 말했다.

< 제설작업 사진 >

 


